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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풀은 백합목 식물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되어 있는

유독식물로 알려져 있다. 박새풀은 고산지대의 습한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자라며,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이라고도

불리며, 생약명은 여로(藜蘆), 학명은 Veratrum oxy-

sepalum Turcz. 이다1).

박새풀은 짧고 굵은 뿌리줄기가 있으며, 줄기는

60~150 cm 높이로 자라며, 속이 비어있는 원주형 모양의

식물이다(Fig. 1)1). 박새풀은 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고혈

압, 피부병 등의 치료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강한 독

성이 있어 뿌리를 살충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박새풀을 복

용하게 되면, 30~120분 후에 소화기, 신경계, 쇼크, 부정

맥 등이 유발될 수 있다2). 박새풀과 함께 백합과에 속하는

산마늘(Fig. 2)3), 부추 등은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새

풀을 식용 식물로 오인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4).

국내에서는 박새풀로 인한 심장비대, 심장효소상승, ST

분절의 변화가 보고 된 바가 없어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한다.

증 례

70세 여자가 내원 4시간 전에 발생한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주소로 일반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하였다. 병력 청

취를 통해 환자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나물을 가리나물과

참나물로 오인하여 박새풀의 어린잎을 삶아 먹었다고 하

였으며, 섭취 2시간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다. 복용한 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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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직접 가지고 오셨으며, S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1인

을 통해 박새풀 여부를 확인하였다. 과거력 상 특이 병력

은 없었으며, 어지러움, 호흡곤란, 흐려보임, 얼얼한 느낌

을 호소하고 있었다. 초기 생체징후는 혈압 80/43

mmHg, 맥박 75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5�C이었

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내원 당일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6,510/mm3, 헤모글로빈 10.3 g/dL, 임상화학검사에서는

총단백량 4.6 g/dL, 알부민 3.1 g/dL, AST 77 U/l, 칼슘

7.7 mg/dL, 크레아틴키나아제 844 U/L, LDH 306 U/L,

응급화학검사에서는 나트륨 141 mmol/L, 칼륨 4.1

mmol/L, 염화물 109 mmol/L, 심장효소검사에서 CK-

MB 17.96 ng/mL, 트로포닌 I 2.842 ng/mL, 동맥혈가스

에서는 pH 7.467, PaO2 164.7 mmHg, PaCO2 29.2

mmHg이었다. 내원 당일 흉부 촬영에서는 특이소견이 없

었으며, 심전도에서는 정상 동리듬이었으나 V3~V6, II,

III, aVF 유도에서 T파 역위가 관찰되었다(Fig. 3A). 초기

생체징후에서 혈압 80/43 mmHg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였다. 저혈압을 교정하기 위해 5% 포도당 수액을

통해 수액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부정맥을 교정하기 위해

에스몰롤(esmolol)을 투여하였다.

저혈압, 심장효소증가 등의 집중 치료를 위해 내원 당일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심장효소수치 변화를 관찰한 결

과, CK-MB는 내원 2일차 53.91 ng/mL까지 증가하였으

며, 내원 4일차에 2.21 ng/mL으로 감소하였고, 트로포닌

I는 내원 2일차 18.958 ng/mL까지 증가하였다가 내원 7

일차에 0.381 ng/mL으로 감소하였다. 내원 2일차 시행된

추적 흉부 촬영 상 심장비대가 관찰되었다. 심장효소증가,

부정맥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 헤파린, 탄산수소나트륨 등

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다. 내원 5일차 CK-MB는 감소하

였지만, 트로포닌 I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반 병실

로 옮겨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심전도 상 V1~V4까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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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ratrum patulum.

Fig. 2. Allium microdictyon



파 역위가 계속해서 관찰되어(Fig. 3B), 내원 7일차에 심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심장 초음파 상 왼쪽심방비대, 좌심

실 박출률 정상(69%), 좌심실이완이상(relaxation

abnormality of the left ventricle)이 관찰되었다(Fig. 4).

내원 8일차에 심장효소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지만 비정상

적 심전도 양상 고려하여 혈관조영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혈관

조영술 결과 경증의 관상동맥질환(minimal coronary

artery disease; tubular concentric 30% diameter

stenosis on proximal right coronary artery and mid

right coronary artery)이 관찰되었으며(Fig. 5), 보전적

치료가 결정되었다. 혈관조영술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피

린(aspirin)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를 통한 약물 치

료가 시행하였으며, 내원 9일차에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

였다.

황지영 외: 박새풀 섭취 후 발생한 심장효소 상승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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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cardiogram after ingestion Veratrum patulum. (A) It shows normal sinus rhythm; T wave inversion in lead V3, 4, 5, 6, lead
II, III, and lead aVF visit ER, (B) It shows normal sinus rhythm; T wave inversion in lead V1, 2, 3, 4 after 7 day.

A

B



고 찰

박새풀은 속씨식물, 외떡잎식물이며, 백합과 여로(藜

蘆)속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물로 생약명은 여로이다. 박

새풀은 고산지대의 습한 곳에서 군란을 이루고 자라는 경

우가 많고, 짧고 굵은 뿌리 줄기가 있으며 수염뿌리를 내

린다. 줄기는 60~150 cm 높이로 곧게 자라고, 속이 비어

있는 원주 형태이다. 잎은 줄기의 중간 이상 부위부터 어

긋나게 달려 있으며, 큰 잎은 길이 30 cm, 폭 20 cm까지

자란다. 넓은 타원형으로 잎 뒷면에 털이 밀집되어 있다.

잎의 기시부가 잎집이 되어 줄기를 감싸고 있으며, 7월에

서 8월 여름철에 줄기 위쪽에 황녹색의 꽃이 핀다. 화피와

수술은 각각 6개이고, 암술은 1개로 머리가 3개로 갈라진

다. 열매는 난상 타원형으로 윗부분이 3갈래로 갈라진다1).

박새풀의 성분은 베라트린 계열(veratrin)의 알칼로이드

(alkaloid)이며, 섭취 용량에 따라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 섭취 시 증상으로 인해 중추신

경, 말초중추, 평활근성 기관 등에 자극을 주며,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양 또는 고농도의 알칼로이드 성분

을 섭취하는 경우 Na+ 전압조절 통로에 작용하여 그 역치

에 변화를 유발시켜 심장 근육의 운동성, 전기활동을 변화

시켜 심근병증, 부정맥,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2,5,6).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에는 박새와 다르게 식용이 가능

한 마늘, 부추 등도 있다. 이와 같이 식용이 가능한 비슷한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물게 박새풀 중독 사고

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박새풀은 허브차로 달여 마실 수

있는 용담의 뿌리(Root of Gentian)와 비슷하며, 용담으

로 오인하고 차로 달여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4-6). 박새

풀의 뿌리와 줄기는 혈압강하, 이뇨제 등의 효능이 있으나

치료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매우 적어 여러 가지의 중독 증

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구토, 오심, 부정맥,

저혈압, 심근병증 등이 발생한다7,8).

이 증례의 환자는 박새풀을 산마늘로 오인하여 복용 후

어지러움증, 흐려보임(Blurred vision), 얼얼한 느낌

(Tingling sensation)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지금까

지 보고된 환자와는 달리 심장효소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이 증례를 통해 박새풀에 의한 심장 독성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상기 환자는 뿌리와 잎을 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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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initial angiography of the patient at visited ED. (B) The angiography after 7 day. It shows reveals enlarged left atrium and
abnormal relaxation of left ventricle after 7 day.

A B

Fig. 5. Angiography after stabilization. It shows minimal coro-
nary artery disease; tubular concentric 30% diameter
stenosis on (A) proximal right coronary artery (pRCA)
and (B) mid right coronary artery (mRCA).

A

B



고 생으로 복용하였으며, 4개의 잎을 복용하여 부정맥과

심장효소변화, 심장비대 등 뚜렷한 심장 독성 증상이 나타

났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박새풀의 알칼로이

드 성분은 심장 근육에 디지털리스와 비슷한 영향을 미친

다9-11). 이로 인해 저혈압이 가장 빈번하였으며12,13), 과거 고

혈압 치료제로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14). 하지만 관상동

맥 협착, 관상동맥 색전 등으로 인해 저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14,15), 이와 더불어 미주신경을 통한 동방결절, 방

실결절의 억제를 가져와 동서맥, 동정지, 1도 방실전도 장

애, 3도 방실전도 장대 등이 발생한다16). 또한 박새풀의 알

칼로이드 계열은 에너지 대사에 연관되어 있는 미트콘드

리아의 기능을 상실 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심

장근육세포가 파괴되는 기전을 발생하여 심장근육이 손

상을 입게 되고, CK-MB, 트로포닌 I와 같은 심장효소가

증가하게 되며, 심근병증(myocardiopathy)까지 관찰될

수 있다9-11,17). 본 증례 환자는 기존에 경미한 관상동맥 협

착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사료되며, 박새풀 복용 이후 독

성 작용으로 경미한 관상동맥 협착이 임상증상으로 나타

날 만큼 악화되었으며, 미주신경 자극으로 저혈압을 동반

한 부정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미한 관

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박새풀 섭취 후 발생하

는 부정맥, 심장효소증가, 심장비대 등과 같은 치료가 필

요한 상태로 진행된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심전도,

심근효소검사와 함께 심초음파, 심혈관 조영술 검사로 함

께 병행되어야 한다.

박새풀 중독환자의 예후는 섭취한 풀의 독성 정도 뿐 아

니라 복용량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증례의 환자는

박새풀을 삶지 않고, 생으로 4개의 잎을 복용을 하였으며,

초기 심각한 임상증상을 호소하였으나 9일간의 치료를 받

고 증상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였다. Rauber-Lüthy 등18)은

청소년 캠프에서 허브로 오인하여 채취한 박새풀(백여로,

Veratrum album)을 허브차로 달여 먹고 중독 증상이 발

생한 11명의 소아 환자를 보고하였다. 환자 82%는 가벼

운 위장관 증상을 보였고, 모든 환자에서 보전적 치료 후

호전 양상을 보였는데, 독성 식물의 저용량 섭취로 보전적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8). Carlier

등19)과 Fogh 등20)은 박새풀(백여로, Veratrum album)의

뿌리와 줄기를 건조시킨 다음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분말

제(powders)를 섭취 후 심각한 독성 증상이 발생한 환자

에 대해 보고하였다. Gaillard과 Pépin21)은 박새풀(백여

로, Veratrum album)을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후 1~2 g

정도를 복용한 뒤 치명적인 독성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박새풀을 건조시켜 분말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경우 소량으로도 고농도의 독성 작용이 발생 될 수 있다22).

박새풀 중독에 대한 치료는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를 통

한 체내 흡수를 최소화 시키며, 수액요법과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이다. 환자의 심전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면서 서맥이나 빈맥, 부정맥과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하여 심전도 감시와 함

께 제세동의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서맥으로 인해 혈역

학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아트로핀을 1차 치료법으로 선

택할 수 있다23). 국내는 아직 박새풀에 대한 정확한 독성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치료 지침도 불분

명하다. 따라서 보전적 치료를 통해 경과 관찰이 가장 중

요하다.

국내에서는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독성이 있는 식물을 식용 식물로 오인하여 섭취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성 식

물 섭취 시의 감별진단,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추세이

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일반인에게 산나물 등으로

인한 독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중독 발생을 예방해야 하다. 독성 식물을 섭취

한 후 이상 증상을 보인 경우 지체 없이 응급실로 내원하

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박새풀 식물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적 특징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치료

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독성 식물로

인한 중독 증상 및 치료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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